빛과진리교회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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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함께하면서 경험한 빛과진리교회의 진실을 이야기해주세요.
왜곡된 보도가 아닌 진짜 빛과진리교회를 알리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2살이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전에 하던 고민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30살에도 40살에도 똑 같은 확신 없는 고민을 할 것 같아서 절망적이었습니다. 
매년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다짐을 해도 매년 똑 같은 나를 인정할 수 없어서 현실도피하기 위해서 쉼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깨면 현실을 깨닫게 될까봐 깨기전에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어찌하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갈 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일년여간의 성경공부를 하고 빛과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빛과진리교회에서 제가 제일 확실히 알게된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빛과진리교회에서 만난 주님은 저에게 항상 네가 진짜 원하는게 뭐냐고 물어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풍성한 것을 하라고 교제해주셨습니다. 항상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세상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이렇게 해야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살아오던 제가 빛과진리교회에 와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보고 선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빛과진리교회에서 나를 도와주시던 모든 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셨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 나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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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평화나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위 내용은 진실만을 기록하였음을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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